
< 성경 칼럼 : 요한복음 열다섯번째 > 

2 월에 멈춘 요한복음을 다시 펼쳐본다. 

발목을 다친 후 회복에 전념하느라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이제 발목

도 좋아지고.. 메모리알 연휴도 지나니.. 벌써 6 월이다. 시간이 어찌 이리

도 빨리 갈까..? 늘 마음엔 두고 있었지만 요한복음 칼럼을 다시 둘춰보

니.. 13 장에서 멈췄다. 오늘 14 장을 차분한 마음으로 앉아 읽다보니.. 내 

영혼에 스며드는 궁금증에 내 마음이 들뜬다. 

예수님은 14 장에서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

이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불안해진 제자들을 향해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사뭇 의아한 말씀을 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2,3)  

내가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거처' 에 대한 것이다. 나는 오랜동안 '거처' 를 

어떤 장소로 이해했다. 흔히 생각하듯 예수님께서 '재림' 하신 후에 신자들

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 이란 장소로 데려가신다는 그런 견해말이다. (물

론 거처를 천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런 후

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고 하

셨다. (4)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걸까? 도마와 빌립이 당혹해하며 질문들을 

던졌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보여 주십시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5,8) 여기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그 길'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모르겠다는 '그 길' 은 어떤 길일까? 당신은 정말 알겠는가? '그 길' 이란 천

국을 향하는 길? 정말 그런가? 다시 깊이 성경을 들여다 보자! 

'그 길' 을 어떤 정해진 장소를 향한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결론은 이미 정

해졌다. '천국' 으로 가는 길 밖에는 없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하셨다. 

그러니 장소를 향한 '그 길' 은 분명히 '천국' 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천국에 내 거처가 마련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후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

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를 알

았고 보았다' 고 하셨다. (7) 물론 4 절까지와 5 절 이하를 따로 떼어 이해

하면 문제는 간단 할수있다. 그러나 문맥 상으로 볼때 연결 된 것이 분명하

다. 포인트는 이거다. 기독교 신앙의 결론을 어떤 장소를 향해 가는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면.. '그 길' 을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만

들려면 '그 길' 을 그곳으로 가는 길로 받아 들여야만 할거다. 난 그렇게 받

아 들이고 싶지 않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라고 하셨을때 그뜻은 이미 자신을 알고 본 제자들이 그 길에 이르렀고 

그 진리를 알았고 그 생명을 소유했다는 뜻으로 보고싶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 되었음을 밝힌거다. 비록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

을지라도 말이다. 진리란 내가 깨달았을때 진리가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너희가 알았다고 말씀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진리란? 그 진리가 

나를 품을때 이미 내가 진리안에 있게 되어 깨달을 수는 있는것이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반문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 경우를 바로 '내안에 그

가 계시고 그안에 내가 있다' 는 것으로 말씀하신다. (10,11)  

그러므로 필자의 생각엔 '그 길' 은 장소가 아니라 (헬라어 문자적으로 거

처 라고 해도) 영적으로는 관계회복을 뜻한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안에 있다는것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 은 삼위일체 하

나님이신 성부와의 관계회복으로서의 '길', 그 회복의 주체이신 성자로서

의 '진리' 그리고 그 관계회복의 실체인 '생명'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고 연

결되어 되었다는 뜻이다.  

기독교는 어디를 향해 최종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 되

어 질수는 있어도.. '그 길' 은 내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와 더불어 살아 가는 '길' 이다. 그분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혹 바다 깊은 곳.. 혹 지옥에 떨어진들 사망과 어두움이 나를 삼킬수 있겠

는가? 그러니 어디를 향해 가려하지 말고 내안으로 들어 오면 된다. 당신

이 진정 예수 구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밖에서 허우적 대지 말고 내안

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라! 그것이 기독교다. 아멘..!


